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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51)
성경말씀: 눅13:22-35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6개월(눅9:51), 하나님의 왕국 선포 최종 사역, 사역 요약: 위선 척결

종교인들: 위선과 탐욕, 근시안적인 시각, 회개 무관심, 주님의 인내 등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불통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걸린 여인을 안식일에 고침,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전형적인 위선자: 회당의 치리자, 6일 동안 와서 고쳐라. 짐승 이야기

두 가지 반응(17):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 우리 역시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 설명: 무엇과 같은가?(18)

1. 겨자 씨(19), 큰 나무, 공중의 날짐승들, 2. 누룩(21), 전체를 뜨게 함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적은 무리의 성도들(씨)이 커지기는 하나 마귀의 영향(누룩)에 

의해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하여 마귀들이 깃드는 처소로 변모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유대인, 이삭, 야곱, 12족장, 이집트 탈출, 장정만 60만

모세 시대에 율법을 받고 유대교 확립, 신정정치 국가 설립, 1500년이 지난 시점 위선자 투성이

신약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졌지만 과연 얼마나 온전한가는 물음표(?)

재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본문 배경

눅9:51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함(22): 가는 여정에서 여러 도시들 다니며 왕국 복음 선포

한 사람의 질문(23):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주님의 대답(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자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능히 들어가지 못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다. 현시대 개인에게는 영적 적용 가능

유대인들이 잘 아는 잔치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설명: 오신 목적 설명

아브라함, 이삭, 대언자들이 중요 손님으로 초대를 받음(28)

그런데 부름을 받은 유대인들은 정작 잔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음(24-25)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집 주인이 문을 닫으면 끝이다(25)

그들의 변명(26): 여기의 우리는 유대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많은 일을 하였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온 자들을 향한 집 주인의 말(27):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먼저 초대받은 그들은 쫓겨나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국에 앉는다(29). 

교회 시대가 열리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다(30).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문을 닫기 전에 묵묵히 하실 일을 해야 함(31-33).

북쪽에서 밑으로 오시면서 갈릴리 혹은 페레아로 오심: 이곳의 통치자는 헤롯 안디바, 그는 자기 

동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함, 침례자 요한의 책망 결국 그를 죽임

바리새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이려 함, 그런데 자기들의 본 고장은 유대

그러므로 헤롯을 핑계로 들어 예수님을 페레아에서 유대로 내쫓으려 함(31)

예수님의 대답(32): 나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 

“완전하게 된다”: 갈릴리와 페레아라는 헤롯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다. 

나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33): 나는 반드시 유대에 가야 한다. 그런데 헤롯 때문이 

아니다. 나는 대언자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어야 한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주인이 문을 닫을 때다. 문을 일단 닫으면 교회 시대가 열린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옆으로 젖혀진다. 이방인들의 교회, 로마서 11장 이야기

그 이유(34):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물을 활짝 열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34).

그 결과 너희 집: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35). AD70 로마의 티투스 장군, 성전 파괴

이스라엘 유랑 생활, 73년 마사다 전투에서 900명 이상의 열심당원들이 모두 패하고 유랑 생활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옆으로 젖혀지는가?(35)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재림 때까지


